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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계획서 작성 

-5차시- 

학습 안내 

 

오늘 학습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지난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우리는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AI 기능을 설계하고, 데이터 구조를 

잡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려 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아이디어를 더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

지 만든 결과물을 하나의 최종 설계 문서로 조립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심화 계획서입니다. 데이

터 근거·AI 기능·데이터 구조·아키텍처를 하나의 논리로 잇고, SDG 3 임팩트까지 점검해 '누가 봐도 

구현 가능한' 설계 문서를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1) 1차시부터 4차시까지의 산출물을 하나의 최종 설계 문서로 통합해 봅시다. 

2) 데이터 근거·AI 기능·데이터 구조·아키텍처를 한 줄로 연결해 봅시다. 

3) 기술 선택 근거와 리스크 대응을 정리해 봅시다. 

4) SDG 3 임팩트를 데이터 근거와 연결해 점검해 봅시다. 

< 5차시 강의 영상 > 

▶ 영상 링크: http://edu.e-icon.or.kr/courses/5e64b056-783c-4ab3-8108-30b4854cf0b7/lessons/98951665-478b-4bc9-

9207-63a16cf9790a 

 



 

오늘은 새 아이디어를 더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Tech Design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만든 결과물을 

하나의 최종 설계 문서로 조립하는 시간입니다. 예선 단계의 목표는 구현 완료가 아니라, 누가 봐도 

구현 가능한 설계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차시의 목표는 지금까지 만든 결과물을 하나의 최종 설계 문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더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Tech Design 1차시의 데이터 근거, Tech Design 2차시의 AI 기능, 

Tech Design 3차시의 데이터 구조, Tech Design 4차시의 아키텍처를 하나로 연결해서 제출 가능한 

문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가운데 검증 질문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정의한 문제와 지금 솔루션이 연결되는지, 데이터 근거와 기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그리

고 이 구조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또 SDG 3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논리적으로 설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최종 산출물은 심화 계획서와 SDG 임팩트 점검입니다. 가능하면 프로

토타입이나 DB 스크린샷까지 있으면 설계의 신뢰도가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의 방향을 먼저 분명하게 잡겠습니다. 마지막 차시라고 하면 보통 구현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Tech Design 5차시의 목표는 개발 완료가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지금까지 만든 Tech Design 1차시부터 4차시까지의 결과물을 하나의 최종 설계 문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데이터로 어떻게 확인했는지, AI 기능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어떤 데이터 구조

를 잡았는지, 그리고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능을 더 늘리거나 화면을 더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만든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예선 단계에서는 실제 앱이 완성되었는지보다, 이 팀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

고 실제로 구현 가능한 수준까지 설계를 끌고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5차시는 앞 차시 결과물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오늘 수업이 어떤 재료 위에서 진행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Tech Design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만든 문서가 단순히 각각의 파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최종 설계 문서 재료가 됩니다. 

Tech Design 1차시는 문제의 데이터 근거, Tech Design 2차시는 AI 기능 설계, Tech Design 3차시

는 데이터 구조, Tech Design 4차시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리고 Planning&AI 6차시에서 작성한 

앱 개발 계획서 v1도 오늘 함께 가져옵니다. Planning&AI 6차시 계획서가 e-ICON 제출 양식의 기

본 뼈대라면, Tech Design 5차시는 그 위에 기술적 깊이를 더하는 차시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가 비어 있으면 문서가 추상적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Tech Design 1차시가 없

으면 임팩트를 말로만 설명하게 되고, Tech Design 3차시가 없으면 저장 구조가 비게 되고, Tech 

Design 4차시가 없으면 구현 가능성이 약해집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잘 묶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마지막 차시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뭘 먼저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분명하게 잡고 갑니다. 

첫 번째는 양식 구조 잡기입니다. Planning&AI 6차시 계획서를 가져와 Tech Design 학습 내용으로 

보강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논리 연결입니다. Tech Design 1차시의 데이터 근거가 Tech Design 2차시

의 AI 기능으로, 그것이 Tech Design 3차시의 데이터 구조로, 마지막에 Tech Design 4차시의 아키

텍처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 선택과 리스크입니다. 도구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왜 이 기술이 맞는지, 어떤 구현 

리스크가 있는지 짧게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SDG 임팩트 점검과 최종 대조입니다. 좋은 문서는 마지막에 처음 문제 정의와 최종 솔루

션을 다시 붙여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Step 1. 양식 구조를 잡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오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빈 문서를 처음부터 정성스럽게 

쓰기 시작하면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Planning&AI 6차시에

서 작성한 계획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Planning&AI 6차시 계획서가 e-ICON 제출 양식의 

기본 뼈대이고, Tech Design 5차시는 그 위에 Tech Design 학습 내용을 보강하는 차시입니다. 다음

으로, PM·디자이너·개발자 세 가지 시각으로 문서를 점검합니다. 

혼자 작성하더라도 이 세 시각으로 번갈아 보면 빠진 부분이 잘 보입니다. PM 시각에서는 

Planning&AI 6차시에서 작성한 Summary와 Problem 부분을 다듬고 Solution을 정교화하는 데 적

합합니다. 디자이너 시각에서는 Planning&AI 6차시의 User Flow를 가져와 보강하면서 화면 흐름과 

전달 구조를 정교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개발자 시각에서는 Planning&AI 6차시에는 없던 AI 설계, 데이터 구조, 시스템 구조, 기술 선택, 리

스크 항목을 새로 채우는 데 적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각자 완벽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서를 동시에 앞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즉, Tech Design 5차시에서는 문장을 예쁘게 다듬기보다 

전체 구조를 빨리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처음부터 잘 쓰려 하지 말고 먼

저 채우는 데 집중하세요. 

 



 

실제 문서의 앞부분을 채우는 핵심 단계입니다. App Summary는 이 앱이 어떤 앱인지 처음 보는 사

람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앱 이름, 대상, 해결하려는 문제, 핵심 기능, AI 사용 여부 정도

면 충분히 한 페이지 요약이 됩니다. 오른쪽 Problem & Evidence는 Tech Design 1차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숫자만 붙여넣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는 출처와 해석까지 같이 있어야 의미가 생

깁니다. 

예를 들어 높은 스트레스 비율을 보여주는 수치를 썼다면, 그 수치가 왜 우리 앱의 필요성과 연결되

는지를 한 줄로 풀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주세요. 좋은 문제 설명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또 이 단계가 나중에 SDG 임팩트 점검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Step 2. 논리 연결 단계입니다. 

Tech Design 5차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많다고 해서 좋은 문

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앞뒤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좋은 설계 문서가 됩니다. 먼저 Tech Design 1

차시에서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이 Tech Design 2차시

에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받쳐주기 위해 Tech Design 3차시의 데이터 구조가 필요해집니

다.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와 기능이 실제 시스템 안에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Tech Design 4차시

에서 정리됩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문장 한 줄로 이어지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문제는 

있는데 기능이 애매하거나, 기능은 있는데 데이터 구조가 없거나, 데이터 구조는 있는데 시스템 위

치가 안 보이면 설계가 약해집니다. 즉, 문서의 뼈대를 정의합니다. 항목을 채우는 것보다, 그 항목

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개념을 실제 문장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기

능을 문제의 데이터 근거부터 시작해서, 기능, 데이터 구조, 시스템 구조까지 한 줄로 연결해보세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는 문제의 근거가 있다면, 왜 이 문제가 기분을 기록하는 기능으로 

이어지는지 설명돼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기능을 위해 어떤 테이블과 필드가 필요한지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값이 

Frontend와 DB, 혹은 AI API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



수는 중간이 비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기능이 없거나, 기능은 있는데 데이터 구조가 없거나, 데

이터 구조는 있는데 어디서 처리되는지가 안 보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말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여기서는 Supabase를 본격적인 구현 수업처럼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목표는 구현이 아니라 

설계 문서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스켈레톤을 실제로 만들고 스크린샷까지 남기면 문

서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즉, 이 단계는 '실제로 개발한다'기보다 '이 설계를 실제로 옮길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단계입니다. 테이블 이름, 주요 컬럼, RLS 적용 정도만 확인돼도 충분히 효과

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이지만 권장 사항입니다. 

없어도 문서는 성립하지만, 있으면 훨씬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Supabase에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첫째, 프로젝트와 테이블을 만듭니다. 대시보드나 SQL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SQL Editor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봅니다. row 한 줄만 추가해보면 실제 동작 감각이 생깁

니다. 

셋째, SQL Query로 조회합니다. SQL Editor에서 SELECT 한 번 실행해보세요. 여기서 꼭 기억해주세

요. DB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안전하게 연결된 저장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꼭 봐야 하는 건 세 가지인데요. 각각이 왜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user_id입니다. 슬라이드 아래에 적힌 것처럼 사용자별로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한 키입니다. 



둘째, created_at 같은 기본 필드입니다. 언제 기록됐는지가 있어야 나중에 시간 흐름에 따른 분석이 

가능합니다. 셋째, 마지막 줄의 alter table 한 줄, 즉 RLS를 켜는 부분입니다. RLS는 다른 사용자가 

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안 장치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 템플릿을 그대로 Supabase SQL Editor에 붙여넣고 Run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Database 메뉴에서 mood_entries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Tech Design 3차시에서 적었던 데이터 구조 명세가 실제 테이블로 그대

로 옮겨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앱에 맞게 테이블 이름과 필드는 달라질 수 있지만, user_id로 사용자

를 분리하고 RLS로 접근을 제한하는 핵심 구조는 비슷합니다. 데이터 구조 명세가 실제 테이블로 

옮겨질 수 있다는 감을 잡았나요? 

 

 

Step 3. 기술 선택 근거 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기능과 개발 환경의 적합성을 고려하면, 기술 스택을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

니다. '왜 이 기술을 썼는가'를 짧게라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eact나 Flutter는 빠르게 UI를 

만들기 좋습니다. Supabase는 인증과 저장 구조를 빨리 붙이기 용이합니다. 즉, 도구 자체보다 역할 

적합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멋있어서 골랐다'가 아니라 '우리 기능에 맞아서 골랐다'는 관

점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리스크 관리는 설계 문서에서 현실적인 인상을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적

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이미 대응을 생각해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다면 대체 데이터로 보완할 수 있고, AI 환각은 출력 검증 규칙으로 줄

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슈는 최소 수집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시간 부족은 핵심 기능 우선 

전략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모르는 문서가 더 불안하죠.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만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Step 4. SDG 임팩트 점검 단계입니다. 



SDG 기여는 좋은 뜻만으로 설명하면 약합니다. 반드시 Tech Design 1차시의 데이터 근거에서 출발

해야 합니다. 즉, 현재 문제가 어떤 상태인지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넣었는지, 그 기능이 즉각적으로 어떤 출력을 만드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

용자에게 어떤 변화로 이어지며, 그 변화가 SDG 3 기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서비스는 다른 주제보다 안전과 윤리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이 단계

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기능을 더 넣을지에 집중하다가, 어떤 정보를 모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

을 놓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수집 원칙입니다. 이름, 연락처, 정확한 위치처럼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민감한 정보를 자유서술보다 점수나 선택지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 점수, 선택

지, 체크 형태가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앱이 진단이나 치료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주제에서는 표현 하나만 잘

못 잡아도 의료 판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능보다 안전한 기능이 먼저라는 것을 기

억하세요. 

 



 

문서의 완성도를 올리는 최종 점검입니다. 여러분도 최소 한 번은 설명해보고, 질문을 받아보세요. 

본인이 작성한 문서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설명하고, 빠진 단계가 없는지, 데이터가 비어 있는 부분

은 없는지, 처음 문제 정의와 최종 솔루션이 연결되는지 의견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라

도 나오면 그걸 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애매한 표현은 고치고, 리스크는 추가하고, 가정

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문서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문서를 만든 사람은 자기 논리에 익숙해져 있어서 빈칸을 못 보기 때문입

니다. 

 

 

Step 5. 지금까지 만든 결과물이 실제 계획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실습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의 예시

는 Planning&AI 5차시에서 다뤘던 MindWell 앱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다른 앱

도 같은 방식으로 보강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App Summary입니다. Planning&AI 6차시에서 작

성한 Before는 "스트레스 관리 앱, MindWell." 한 줄에 그쳤습니다. 양식의 칸은 채웠지만, 이 앱이 

누구를 어떻게 돕는지가 안 보입니다. 

After를 볼까요? "스트레스 데이터 기반 감정 기록·AI 추천 앱. 학업 맥락 청소년 대상." 이렇게 데이

터, 기능, 대상이 한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Tech Design 2차시에서 만든 AI 기능 명세에서 작성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Problem & Evidence입니다. Before는 "많은 청소년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다." 입니

다. 감정만 있고 데이터 근거가 없습니다. After를 보면 "47.2% 일상 스트레스 (교육부 2024)" 라는 

출처 있는 수치와, 학업 맥락 해석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데이터 분석 표’에는 Tech 

Design 1차시에서 그렸던 데이터 분석 표를 넣어주세요. 

세 번째는 Main Functions & UI/UX입니다. Before는 "기분 기록, 메모 작성, 행동 추천, 기록 조회." 

처럼 기능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After에는 각 기능별로 입력, 출력, 저장 흐름을 정의하고, 

Frontend, DB, AI API 중 어디서 처리되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는 Tech Design 2차

시와 3차시에서 만든 기능 명세와 데이터 흐름이 그대로 옮겨옵니다. 

정리하면, 같은 양식의 같은 칸이지만, Tech Design 산출물이 데이터 근거와 구조를 채워줍니다. 여

러분이 따로 새로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만든 산출물을 해당 칸에 옮기기만 해도 계획서가 

단단해집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Development Plan과 여섯 번째, Expected Impact를 보겠습니다. Development 

Plan은 Tech Design 산출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Planning&AI 6차시 단계의 Before

를 볼까요? React Native로 앱을 만들고 Firebase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감정 기록, 메모, 추천 화면

을 만든다. 이렇게 도구 이름과 화면 이름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구조도 없고, 왜 그 도구를 골랐는지에 대한 근거나 위험 요소도 없습니다. After에는 아키텍처, 데

이터 구조, 기능 명세, 기술 선택이라는 네 가지 항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아키텍처입니다. Tech Design 4차시에서 그린 그림이 그대로 들어가는 자리이고, Frontend가 

Supabase Auth와 DB를 어떻게 부르는지, Edge Function이 AI API를 어떻게 호출하는지가 표시됩

니다. 

둘째, 데이터 구조입니다. Tech Design 3차시에서 설계한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mood_entries 테이블에 id, user_id, mood_score, memo 같은 필드가 있고, RLS가 켜져 있다는 표시

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셋째, 기능 명세입니다. Tech Design 2차시에서 정리한 기분 기록, 메모, 추천 기능의 입출력을 그대

로 옮겨옵니다. 

넷째, 기술 선택과 리스크입니다. Tech Design 5차시에서 작성한 기술 선택 근거 표와 Risk Register

를 넣습니다. React Native, Supabase, GPT-4를 왜 선택했는지, 데이터 부족·환각·개인정보 같은 리

스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4차시에서 만든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과, 3차시에서 만든 ERD가 첨부되는 자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함께 들어가면 문서의 신뢰

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다음은 ⑥ Expected Impact입니다. 



Before는 "사용자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한 문장입니다. 좋은 의도이지만, 왜 그렇

게 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After에서는 5단계 임팩트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데이터 근거에서 출발

해서, 기능을 거쳐, 출력으로 이어집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거쳐, SDG 3 기여

로 마무리됩니다. 이 흐름은 앞서 작성한 SDG 임팩트 점검 표를 그대로 옮겨오는 자리입니다. 결국 

6개 항목 전부, Tech Design 산출물이 기존에 작성한 양식을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점검해보겠습니다. 문서가 보기 좋은가보다, 앞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 정의와 솔루션이 이어져야 합

니다. 처음에 어떤 문제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한 해결책이 정말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 다음, Tech Design 1차시 데이터 근거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임팩트가 말로만 남게 됩니다. 

AI 기능은 입력, 출력, 테스트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데이터 구조와 시스템 아키텍처도 자연스럽

게 이어져야 합니다. 또, 기술 선택 이유와 리스크 대응도 보여야 문서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마지

막으로 SDG 임팩트 논리가 데이터 근거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 안전 / 윤리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이 체크리스트는 문서가 완성됐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문서가 설득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Tech Design 코스를 마칩니다. 

 


